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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1. 22.(수) 배포 2023. 11. 22.(수) 10:00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기념하여
포럼 개최

- 질병관리청,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항생제 내성 
포럼｣ 공동 개최(11.22.(수))

-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위해, 정부, 학계, 언론, 제약 등 다분야 관계자 한자리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18.~11.24.)’을 

맞아 대한항균요법학회(회장 김신우)와 함께, 11월 22일(수)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3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 부처, 전문 학･협회 및 유관기관, 

언론, 제약사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지영미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루어졌다.

  총 3부로 구성된 본 행사에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인체 및 비인체(동물) 분야의 항생제 적정사용 

사례 및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분야별(정부 부처, 학계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부처･다분야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에 일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범정부·범세계적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 회장은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항생제를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처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아프지마TV)에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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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항생제 내성 포럼 개최 계획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연화 (043-719-7530)

담당자 연구관 서승희 (043-719-7531)

담당자 주무관 정가영 (043-719-7536)

협력 기관 대한항균요법학회
책임자 회  장 김신우 (02-557-1755)

담당자 실  장 박승윤 (02-55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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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항생제 내성 포럼 개최 계획


